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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날짜: 2015년 10월 7일(수)
◽장소 및 시간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오전 10시

· 경남: 경남도교육청앞 /오전 11시

· 경북: 경북도교육청 앞/ 오전 11시

· 대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오후 2시

· 충남: 충남도청/오전 10시 30분

· 부산: 부산시청 광장/오전 10시 20분

· 경기: 성명서 발표

· 인천: 성명서 발표

* 전남: 전남도의회 앞/ 8일 오전 11시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

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전국 470여개 단체가 박근혜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저지하

고자 결성한 범국민적 연대기구입니다.

3. 9월 2일 2천여 명의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학부모, 역사학자, 역사교육과 학생, 법학연

구자, 20여개 대학별 교수, 독립운동가 후손 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의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는

2015역사과교육과정 개악에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4. 오는 7일(수) 전국 각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전방

위적인 박근혜 정부의 역사통제 기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동시에 갖고자 합니다.

(전남은 8일)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은 선언문만 발표합니다. 이번 전국 동시 시민선언에 앞서 충북

(9.15), 강원(9.22), 울산(9.22), 대구(10.5)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지역차원의 시민선

언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